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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childcare teachers by analyzing whether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teachers have a du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incivility in the organ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228 childcare teachers who were intentionally sampled, 

and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PC+ Win. 25.0 and SPSS PROCESS macro 4.1. The applie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dual 

mediation effect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variables such as experience 

of incivility  the organizati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coefficient. Second,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dual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experience in the 

organ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life satisfaction can be maintained by reducing 

job stress and improving job satisfaction where incivility experiences in the organization nega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al incivility experience of childcare teachers, a pla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was suggested.  

 

Keywords: Organizational Incivility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Dual 

Mediating Effect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여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편의표집한 보육교사 228명이며, 자료는 SPSS PC+ Win. 

25.0 및 SPSS PROCESS macro 4.1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적용된 통계는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이중 매개효과분석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무례 

경험,직무스트레스,직무만족, 삶의 만족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중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 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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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였다. 조직 무례 경험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을 향상시켜서 삶의 만족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사의 조직 무례 경험과의 관련하여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조직 무례 경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삶의 만족, 이중 매개효과 

 

1. 서론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주제가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각자의 삶의 여건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직업 속에서 

각자 느끼는 삶의 질은 더욱 다양하여 행복한 삶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게 어렵다.  

개인의 삶과 직업적 삶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데,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은 직업에서 오는 희로애락이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개인 삶의 

긍정적·부정적 태도가 직업 생활에미치는 연관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의 행복한 삶과 직업적 삶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의 증가에 따라 영유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심은 봉규 서비스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러지고 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여 수준 높은 개인적 삶의 질을 유지하는 보육교사는 자신이 교육하는 유아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 있을 것이고,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헌신하는 교사의 개인적 삶 또한 행복할 것으로 기대된다[1].   

한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업장의 강도가 낮고 상해 의도는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상호존중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즉, 

‘직장에서의 무례 행동’ 는 주요 연구 이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조직 무례 행동은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직무만족을 낮추며, 결국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을 낮춤으로서 

보육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2].  

직무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 재학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 무례 경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4가지 

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드물다. 특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러 본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이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조직 무례 경험이 보육교사의 삶의 만족을 낮추는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매개하는지의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만족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과 더불어 

삶의 만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근무환경, 소득, 동료들 간의 관계 등의 물리적 요소가 삶의 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3]. 즉,열악한 근무환경에 의해 호텔종사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 및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4]. 삶의 

만족은 직무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따라 달라짐이 입증되면서[5],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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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고려한 삶의 만족 향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직장 내에서 종사원들의 근무의 질 또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부각되고 있다[6-11].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는 오랜기간 동안 연구되어왔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한 직원의 만족감은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되고[12],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은 

긍정적이고 상호적으로 관련이 있다[13]. 또한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사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인다면 

삶의 만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14].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례경험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일부 수행되었으나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함께 통합되어 연구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중매개효과를 활용하여 조직 무례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보육교사의 삶의 질 증진은 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여 조직 무레경험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삶의 만족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는가?로 설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 

조직 무례 경험은 Anderson과 Pearson이[15] 처음 제안했는데, 이는 직장에서 범죄와 

비교하여 덜 강하게 일어나고, 덜 해를 입히며, 상호존중의 규범에서 명백히 벗어나는 

직장 무례행동을 지칭한다. 즉, 직장 무례경험은 동료들에 의해 직장에서 배제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해 유죄로 비난받고, 연설에 의해 방해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16]. 조직 무례를 경험한 종업원들은 정서적, 사회적 자원이 

손실된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자신의 자원인 지식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게 된다[17]. 

무례 행동은 개인과 조직에서 무례경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나 업무 중에 무례경험 

행동을 경험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18]. 직장에서의무례경험 

행동이 해결되지 않을 때, 직장의 무례 행동는 기회를 틈타 증가하여 직장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15]. 조직 무례 경험은 낮은-강도(low-intensity)의 탈선으로써 피해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모호한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은 조직 상호존중이라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예의 없음(discourteous), 무례경험(rude), 배려의 부족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삶의 만족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평가이며, 특정 시기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19]. 삶의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해 내린 주관적인 평가를 가리키며, 

어느 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생활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20].  

장기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경험이 심리건강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신체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무례 경험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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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일부 학자들은 

한분야에서 개체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과 가정은 개인 생활의 두 중심 영역으로 일과 가정 사이에는 균형, 충돌, 

넘침, 침투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21]. 이 때문에 직장에서 무례경험 

행동를 경험한 근로자들은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발산해 

가족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자낙담, 초조감, 직장 및 가정 충돌 

등의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2.2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매개역할 

스트레스는 직무와 직결되어 직무만족과 성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6][22]. 물론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의한 성과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스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리적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성과도 

하락한다[23].  

한편 권순민은[24] 직무스트레스가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김근혜도[25]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감정노동과 

행복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김은경과 이소은은[26]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효능감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효능감, 

직무스트레스,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직무만족은 종사원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내적 

요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며 근무하는 종사원들은 

고객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고객을 배려하므로[27], 이는 서비스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져 회사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28].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는 행복감을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은 

보육교사에 대한 관심과 감성적 이해를 표현하고, 조직의 갈등해결 및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팀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와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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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직 무례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조사의 접근성과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지역을 충남의 S시로 

선정하고, 조사대상자는 S시의 보육교사를 임의표집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였고, 설문조사는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에 2주 동안에 걸쳐 

수행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최종 분석에 사용한 조사대상은 보육교사 234명이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은 전체가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49.1%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38.6%, 50대 이상 12.3%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78.6%, 미혼이 

21.4%로 기혼이 더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6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 및 

대학원 졸업 28.4%, 고등학교 졸업 9.8%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75.0%, 10년 이상이 

25.0%로 였다. 직급은 보육교사가 75.6%로 가장 많았고, 보조교사 15.8%, 원감 이상이 

8.6%로 가장 적었다. 

 

3.3 조사도구 

3.3.1 조직 무례 경험 

조직 무례 경험은 Cortina 등이[30]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무례을 경험한 정도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7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에서 상사나 동료의 무례한 언행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조직 무례 경험의 신뢰도 Cronbach'sα값은 .955이었다.  

 

3.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Parker와 Decotiis가[31]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고, 직무스트레스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77이었다.  

 

3.3.3 직무만족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rayfield와 Rothe가[32] 개발한 직무만족 지표(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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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JSI) 5문항을 사용하였고, 이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18이었다. 

 

3.3.4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재선과 서은국이[33]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적·관계적·집단적 측면의 만족을 측정하는 3문항과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에 대해 묻는 6문항,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08로 높았다.  

 

3.4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Win 25.0과 SPSS PROCESS macro 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번을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직 무례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r=.412, p＜.01)를 보였고, 반면 직무만족(r=-.408, 

p＜.01), 삶의 만족(r=-.207,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r=-.309, p＜.01) 및 삶의 만족(r=-.219,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r=.673,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과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r=.673, p＜.01)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무례 

경험(r=.412, p＜.01) 순으로 높았다.  

 

[표 1]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분석 

[Table 1]  Analysis of Correlation and Descriptive Statistics (N=234) 

  조직 무례 경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삶의 만족 

조직 무례 경험 1       

직무스트레스 .412** 1     

직무만족 -.408** -.309** 1   

삶의 만족 -.207** -.219** .6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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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6330 2.3537 3.7308 3.3526 

SD .94763 .73074 .69857 .73645 

**p＜.01 

 

기술통계분석 결과 조직 무례 경험은 1.633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직무스트레스는 

2.3537로 중간보다 낮았고, 직무만족은 3.7308로 중간 수준이었다. 삶의 만족은 

3.3526점으로 중간(4점)보다 낮았다. 

 

4.2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이중 매개효과 

조직 무례 경험(IV: independent variable)과 삶의 만족(DV: dependent variable)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M1: mediator 1)와 직무만족(M2; mediator 2)이 직렬 이중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무례 경험(IV)은 

직무스트레스(M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3174, p＜.001), 직무만족(M2)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2187, p＜.001). 그러나 조직 무례 경험(IV)은 삶의 만족(DV)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0544, p>.05).  

조직 무례 경험(IV)은 직무스트레스(M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3174, p＜.001), 

직무스트레스(M1)는 삶의 만족(DV)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직무스트레스(M1)의 

단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직 무례 경험(IV)은 직무만족(M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2187, p＜.001), 

직무만족(M2)은 삶의 만족(DV)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M2)의 단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직무스트레스(M1)는 직무만족(M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2541, p＜.001).이중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직 무례 경험(IV)이 직무스트레스(M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M2)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만족(M2)은 삶의 

만족(DV)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조직무례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그림 2]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 

[Fig. 2]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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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중 매개효과 경로분석 

[Table 2] Path Analysis of Dual Mediating Effects 

변수  coeff SE t값 p LLCI ULCI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직무스트레스)  

상수 1.8353 .0873 21.0339 .000 1.6634 2.0072 

조직 무례 

경험(IV) 
.3174 .0462 6.8654 .000 .2263 .4085 

매개변수모형(종속변수: 직무만족)  

상수 4.6806 .1371 34.1382 .000 4.4104 4.9507 

조직 무례 

경험(IV)  
-.2187 .0467 -4.683 .000 -.3107 -.1267 

직무스트레스(M1) -.2541 .0606 -4.1971 .000 -.3735 -.1348 

종속변수모형(종속변수: 삶의 만족) 

상수 .405 .3001 1.3497 .1785 -.1863 .9962 

조직 무례 

경험(IV) 
.0544 .0434 1.2531 .2114 -.0311 .1400 

  

.0284 .0558 .5088 .6114 -.8016 .1384 
직무스트레스(M1) 

직무만족 
.748 .0586 12.7676 .000 .6326 .8634 

(M2) 

 

조직 무례 경험(IV)과 삶의 만족(DV)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M1)와 

직무만족(M2)의 간접효과를 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직 무례 

경험(IV)과 삶의 만족(DV)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M1)의 간접효과(.0090)는 

bootstrap의 상한값과 하한값(-.0325 ~ .0490) 사이에 0이 존재하여 간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직 무례 경험(IV)와 삶의 만족(DV)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M1)는 

매개하지 않았다.   

 

[표 3]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Table 3] Verification of Dual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경로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전체 -.2149 .0429 -.3023 -.1366 

Ind1:조직 무례 경험(IV)→직무스트레스(M1)→삶의 

만족(DV)  
.009 .0207 -.0325 .0490 

Ind2:조직 무례 경험(IV)→직무만족(M2)→삶의 

만족(DV)  
-.1636 .0424 -.2508 -.0837 

Ind3:조직 무례 

경험(IV)→직무스트레스(M1)→직무만족(M2)→삶의 

만족(DV) 

-.0603 .0211 -.1062 -.0243 

 

조직 무례 경험(IV)과 삶의 만족(DV)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M2)의 간접효과(.0090)는 

bootstrap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2508 ~ -.0837)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직무만족(M2)이 조직 무례 경험(IV)과 삶의 만족(DV)과의 관계에서 단순 

매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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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직 무례 경험(IV)과 삶의 만족(DV)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M1)와 

직무만족(M2)의 간접효과(-.0603)는 bootstrap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1062 ~ -.0243)에 

0이 존재하지 않아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M1)과 직무만족(M2)이 

조직 무례 경험(IV)과 삶의 만족(DV)과의 관계에서 직렬 이중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이중 매개하는지를 파악하여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무례 경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삶의 만족 등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금, 근로조건 및 자원의 만족와 삶의 만족 간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20]와 일맥 상통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이중 

매개역할을 하였다. 조직 무례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스트레스가 개인의 직무와 관련된 요소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심리적·신체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34],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35]와 일맥 상토하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들에서[36]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과 업무성과를 낮추고 조직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한 결과와도 

부분 일치하였다[35]. 따라서 조직 무례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육시설 

내에서 상사와 동료가 서로에게 상호존중, 배려, 인정, 예의 등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어린이집 내에서 평소에 협력, 평등,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토의,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근무계약에 무례와 그의 처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구성원에게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보육환경에서 조직 무례 경험이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감소시켜서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지역적 

특성이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지역 이상에서 보육교사를 표집하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 무례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는 단순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를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조직 

무례 경험이 낮은 이유로 추측이 되지만 그 이유를 추수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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